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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차 한-칠레 자유무역위원회 개최
- 한-칠레 FTA 이행 현황 점검 -

- 한-칠레 FTA 개선 협상 진전 방안 논의 -

  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)는 제11차 한-칠레 자유무역위원회를 10.19(월)에 
서울에서 개최했다.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박근오 산업통상부 통상협정정책관과 
칠레측 펠리페 로페안디아 비엘란트(Felipe Lopeandía Wielandt) 외교부 
양자경제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대표단이 참석했다.

 한-칠레 FTA는 ’04년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, 양국 교역액은 발효 
전인 ’03년 15.7억불에서 ’25년 64억불로 증가하는 등 우리 기업의 중남미 
시장 진출을 지원한 것으로 평가된다. 

 이번 자유무역위원회는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이행 현황을 점검
하고, FTA 개선을 비롯한 통상·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
후속 조치로, 직전 자유무역위원회 개최 이후 10년 만에 개최되었다. 

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품목별 원산지기준(PSR) 개정(HS2012→HS2022) 추진 
현황과 FTA 활용 통계 교환 등 협정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. 아울러, 광물 
분야 협력을 포함한 한-칠레 FTA 개선 협상 진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
양국 간 통상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폭넓게 
논의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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